
원희룡 장관,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제1부총리 면담

- 23일 폴란드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와 회담 계획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7일(수) 율리야 스비리덴코(Yuliia 

Svyrydenko)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무역장관의 요청에 따라 

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. 

□ 원 장관은 “우크라이나 측에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

바라며, 오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

한다”라고 말하고,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

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□ 또한, 원 장관은 “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

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에 대해 설명하고, 우크라이나에서 

원한다면 스마트시티, 첨단산업단지 및 정보통신기술(IT) 기반 교통망 등 

국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한국의 노하우가 담긴 개발 플랫폼을 우크라

이나에 제공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전수하고 싶다”고 

덧붙였다.

 ㅇ 이에,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“한국 정부의 협력에 대한 의지에 

감사를 표하며, 한국의 재건 경험에 대해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 

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재건계획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  

나갈 예정이므로 한국과의 지속적인 재건 협력을 기대한다”라고 화답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“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

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, 

국제사회 논의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원 장관은 이날 열린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를 계기로 

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(Olena Zelenska)과 만나 전쟁의 아픔에 

대해 위로를 건네고, 재건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.

 ㅇ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과 오늘 면담의 후속조치로 원 장관은 5월 

22~23일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

재건 협력을 위한 회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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